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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at factors are affect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Methods: Subjects were 463 students from two 3-year and two 4-year colleges of nursing in K-Province 
in Korea. Data was collected from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test, ANOVA, Pearson's and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ith dummy variable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
sis of data. Results: Job-seeking stre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ool system (t=2.76, p=.006), family eco-
nomic status (F=3.40, p=.005), characteristics (t=1.99, p=.047), academic achievement (F=6.54, p=.002), current 
weight control status (t=2.23, p=.026), times of cosmetic surgery (r=.11, p=.022), self-esteem (r=-.47, p<.001) 
and appearance stress (r=.40, p<.001). However, after controlling for general characteristics, self-esteem, and 
perceived appearance stress, job-seeking stre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grade (1st vs 3rd, β=0.163, p<.001), 
academic achievement (low vs. high, β=-0.121, p=.0321), self-esteem (β=-0.224, p<.001), and appearance 
stress (β=0.099, p<.001). The explanation power of self-esteem on job-seeking stress was greater compared 
with that of appearance stress. Conclusion: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for nursing students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 aimed at reducing job-seeking stress, and it would be effective to focus on improv-
ing self-esteem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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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통계청의 ‘2010년 2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20

대 실업률은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이며, 그 수는 

전체 실업자의 절반이 넘는 수치이고, 청년 5명 중 1명이 직장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Statics Korea, 2010) 청년들의 취업

이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9명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조사되

었고, Kim (2012)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취업불안이 100

점을 만점으로 하였을 때 평균 75.6±22.4점으로 높게 나타

나, 취업준비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두려움과 불안 같은 심리

사회적 어려움까지 초래되는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

음을 알 수 있다(Cho, 2013).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침체 및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취업의 문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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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어려운 사회 환경은 생

애 첫 취업을 앞둔 대학생에게 과도한 경쟁과 함께 심리사회

적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따라서 많은 수의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과정에서 스트레스, 즉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들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에서 

취업 스트레스의 비중은 가장 높으며(Kang, 2003), 이들 대

학생들이 경험하는 취업 스트레스는 불안, 분노, 우울감 등을 

경험하게 하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Park, Kim, & Jung, 2009). 또한 Cho (2013)의 연구

에서는 행복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취업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사회 상황과 취업 스트레스가 대학생에게 신체

적,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대

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

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취업 스트레스는 간호대학생들에게

도 예외는 아니다. 매년 1만 5천명의 간호사가 배출되는 현실

에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에 간호학과가 신설되어 간호대

학 졸업생의 수가 최근 놀랄 만큼 증가하였고(Korean Edu-

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12). 그동안 취업에 용이하다

고 여겨지던 간호학과 학생들도 취업을 위해서는 학업 성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다양한 스펙을 갖추어 취업을 하

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

를 연구한 논문은 1개 찾을 수 있었으며, 이 논문에서는 3년제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반

적 특성과 BMI, 체형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Hwang, 2012). 이외 타 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외모만족도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Kim & Kim, 2014), 대부분은 일

반적 특성(성별, 학년, 가정경제수준) 및 자아존중감 및 자아

효능감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Byen, 

Yoon, & Kim, 2014; Shin & Cho, 2013; Shin, 2012). 이 중 

자아존중감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yen et al., 2014; Choi & Lee, 

2013; Shin & Cho, 2013). 따라서 4년제 간호대학생들의 취

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할 때 많은 선행연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자아존중감을 가능한 한 포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우리 사회에서 취업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은 외모와 취업과의 관련성이다. Kim과 Kim 

(2005)의 연구에서 고용주가 여성인력을 채용 시 가장 중요하

게 보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질문에 ‘외모’가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남

학생 역시 동일한 스펙을 갖추었다면 외모가 취업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생각하여, 취업준비자들은 헬스, 피부 관리, 미

용성형 등을 통한 외모관리에 열중하며, 외모관리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멋이 아니라 생활의 필수요소로 외모가 인생의 

성공에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Yoon, 2007).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인식과 취업 스트레스와의 관

련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간호학과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더욱 찾기 어렵다. 이와 관련된 연구

로는 Cho 등(2013)와 Kim과 Kim (2014)의 연구를 찾을 수 

있는데, 전자에서는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후자의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 역시 외모에 

대한 인식이 취업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

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

루어지지 않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외모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외모 스트레스 

인지 및 취업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과 외모 스트레스 

인지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과 외모 스트레스 및 취업 스트

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외모 스트레스를 모두 포함

한 상태에서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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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외모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된 단면

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우리나라 K-도에 위치한 서로 다른 도

시에 소재하는 2개의 3년제 간호과와 2개의 4년제 간호학과

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

구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를 편의표출하였다. 

연구의 검정력 확보를 위해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대상자의 수를 산출하였을 때, 회귀분석을 기준으로 

효과크기 .02 (작은 크기), 유의수준(⍺) .05, 검정력(1-β) 

.80, 예측변수 10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 표본크기는 

394명이었다. 여기에 약 30% 정도의 무응답률을 고려하여 

512명을 설문대상자로 하였고, 이중 470부의 설문지가 회수

되었다. 최종적으로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를 7부 제외하여, 

총 463부를 최종분석에 포함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였고, 

자료수집을 위해 각 대학의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자료수집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승인을 얻었다. 학생들에게는 연구자가 연

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

에 한해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자기기입식(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으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10~ 

15분 소요되었다. 

3.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전혀 포함하고 있

지 않았고, 대상자에 대한 위험성은 전혀 없었다. 연구대상자

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

구자의 신분을 밝힌 동의서를 나누어 주어 연구참여를 서면으

로 허락한 자만을 연구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설

문지는 익명으로 조사한다는 점과 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4.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지는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외

모 스트레스와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제, 학년, 가족경제상태, 주거

형태, 키, 몸무게, 성격, 학업 성적, 현재 체중조절 여부, 성형횟

수를 포함하며, 자가보고 형식으로 조사하였다. 연령은 만 나

이로 기입하게 하였고, 가족 경제 상태는 월 소득으로 150만원 

미만, 150~300만원, 300만원 초과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

다. 성격은 내향적 성격과 외향적 성격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

고, 학업 성적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현재 자신의 성적 상태를 

상, 중, 하로 분류하여 선택하게 하였으며, BMI는 자가보고로 

조사된 키와 몸무게를 근거로 산출하였고, WHO가 제시한 아

시아인의 비만기준인 23을 기준으로 정상(18.5~22.9 kg/m2), 

과체중(23~24.9 kg/m2), 비만(25 kg/m2 이상)으로 분류하였

다(WHO, 2004)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Rosenberg (1965)에 의하면, 자신에 대

해 스스로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신을 얼마나 가치로운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Byen et al., 2014; Choi & Lee, 2013; Shin & Cho, 2013),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을 공변량으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

서 Rosenberg가 개발하고 Cho (2012)가 수정 ․ 보완한 총 20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ho (2012)의 연구

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76으로 조사되었

고,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3) 외모 스트레스

외모 스트레스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생기는 긴장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Yang (1993)이 개발한 외

모 스트레스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이 도구는 총 14

문항으로 구성되고, Likert식 5점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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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20.8±1.8

Gender Male
Female

92 (19.9)
371 (80.1)

School system 3 years
4 years

165 (35.6)
298 (64.4)

Grade 1st
2nd
3rd
4th

129 (27.9)
188 (40.6)
103 (22.2)
43 (9.3)

Family economic 
status (monthly 
income)

＜1.5 million won 
1.5 to 3 million won 
＞3 million won 

54 (12.4)
157 (36.1)
224 (51.5)

Residential types Home
Rented room
Dorm
Others

115 (24.9)
108 (23.4)
233 (50.5)

5 (1.1)

Height 164.0±7.4

Weight 56.7±10.1

BMI Normal 
Overweight 
Obesity

353 (76.2)
54 (11.7)
27 (5.8)

Characteristic Introverted
Extroverted

252 (54.5)
210 (45.5)

Academic 
achievement

High
Middle
Low

57 (12.4)
327 (70.9)
77 (16.7)

Current weight 
control

Yes
No

171 (37.1)
290 (63.9)

Cosmetic surgery 
times

0.2±0.4

Self-esteem 3.3±0.6

Appearance stress 2.3±0.7

Job-seeking stress 1.9±0.4

높을수록 외모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

뢰도는 Yang (1993)이 개발했을 당시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4로 조사되었다.

4) 취업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란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인해 주관적으로 경

험하는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로(Shin, 2012), 본 연구에서

는 Hwang (1998)이 개발한 ‘취업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

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이 도구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

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rnell 

Medical Index: CMI)을 토대로 개발되었으며, 총 72문항으

로 구성되어있다. 4개의 하위영역은 학업 스트레스 13문항, 

성격 스트레스 30문항, 학교환경 스트레스 16문항, 가족환경 

스트레스 13문항이다. Likert식 4점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여 점수

가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Ryu (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역시 .96으로 나타났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외모 스트레스 및 취업 스트레스의 수준 파악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및 외모 스트레스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및 외모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사이에 상관관계 분석을 위

해 Pearson correlation과 Spearman correlation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이용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ith 

dummy variable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외모 스트레스 

및 취업 스트레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20.8±1.78세였고,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자는 

92명(19.9%), 여자는 371명(80.1%)이었다. 학제에 따른 특

성에서 3년제는 165명(35.6%), 4년제는 298명(64.4%)이며, 

학년에 따른 구분으로는 1학년은 129명(27.9%), 2학년은 

188명(40.6%), 3학년은 103명(22.2%), 4학년은 43명(9.3%)

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 상태는 월 150만원 미만이 54명

(12.4%), 월 150~300만원은 157명(36.1%), 월 300만원 초과

는 224명(51.5%)이었으며, 거주 형태에서 자택은 115명

(24.9%), 자취는 108명(23.4%), 기숙사는 233명(50.5%), 기

타는 5명(1.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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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의 평균 키는 164.0±7.4 cm, 평균 몸무게는 56.7± 

10.1 kg이었고, BMI로 구분하였을 때 정상(18.5~22.9 kg/m2)

은 353명(76.2%), 과체중(23~24.9 kg/m2)은 54명(11.7%), 

비만(25 kg/m2 이상)은 27명(5.8%)으로 나타났다. 내향적인 

성격이 252명(54.5%), 외향적인 성격은 210명(45.5%)이며, 학

업 성적이 ‘상’인 대상자는 57명(12.4%), ‘중’은 327명(70.9%), 

‘하’는 77명(16.7%)으로 나타났다. 현재 체중 조절을 하는 대상

자는 171명(37.1%), 현재 하지 않는 대상자는 290명(63.9 %)이

었고, 대상자들의 평균 성형 횟수는 0.2±0.4회로 조사되었다.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평균 3.3±0.6점, 외모 스트

레스는 평균 2.3 ±0.7점이었으며, 취업 스트레스 점수는 1.9 

±0.4점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과 외모 스트레스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의 차이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과 외모 스트레스에 따른 취업 스

트레스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이 중 변수별 취업 스트레스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학제(t=2.76, p=.006), 가족경제상태

(F=3.40, p=.005), 성격(t=1.99, p=.047), 학업성적(F=6.54, 

p=.002), 현재 체중조절여부(t=2.23, p=.026), 성형횟수(r= 

.11, p=.022), 자아존중감(r=-.47, p<.001), 외모 스트레스

(r=.40, p<.001)로 나타났다. 이외 연령, 성별, 학년, 거주형

태, 키, 몸무게, BMI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의 차이는 없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남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점

수는 평균 1.88±0.40점, 여학생은 평균 1.94±0.36점으로 여

학생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학제에 따라서는 3년제는 평균 

1.99±0.40점, 4년제는 평균 1.89±0.35점으로 3년제 간호대

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점수가 더 높았다. 학년 별 취업 스트레

스 평균 점수는 3학년이 2.01±0.37점, 4학년이 1.90±0.35

점으로 3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상태에 

따라서는 월 150만원 미만이 평균 1.98±0.38점, 150~300만

원이 평균 1.93±0.35점, 300만원 초과가 평균 1.91±0.38점

으로 월소득이 적을수록 취업 스트레스 점수가 더 높았다. 거

주형태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점수는 주택거주의 경우 평균 

1.90±0.35점, 자취의 경우 평균 1.93±0.38점, 기숙사의 경

우 평균 1.95±0.37점, 기타 평균 1.89±0.34점으로 기숙사 

거주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다. 

BMI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점수는 정상의 경우 평균 1.92 

±0.37)점, 과체중의 경우 평균 1.95±0.37점, 비만의 경우 평

균 1.95±0.33점으로 정상체중에서 가장 낮았다. 내향적 성격

의 취업 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1.96±0.36점, 외향적 성격은 

1.89±0.38점으로 내향적인 경우 점수가 더 높았으며, 학업성

적이 ‘상’인 경우 평균 1.81±0.32점, ‘중’인 경우 평균 1.92± 

0.35점, ‘하’인 경우 평균 2.04±0.43점으로 성적이 낮을수록 

취업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현재 체중조절 여부에 

따라서는 체중조절 중인 경우 평균 1.98±0.38점, 아닌 경우 

평균 1.90±0.36점으로 현재 체중조절을 하고 있는 경우 취업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3.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외모 스트레스 및 취업 스트

레스 간의 상관관계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을 보정한 상태에서 외모 스트레

스의 취업 스트레스 관련성을 살펴보기 전 다중공선성(Multi-

collinearity)을 검정하기 위해 이들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외모 스트레스 및 취

업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취업 스트레스

와 상관관계를 보인 항목은 학제(r=-.132, p=.005), 학업성

적(r=.156, p=.001), 현재 체중조절여부(r=-.094, p=.045), 

성형횟수(r=.107, p=.022), 자아존중감(r=-.472, p<.001)

과 외모 스트레스(r=.403, p<.001)로 조사되었다. 일반적 특

성, 자아존중감, 외모 스트레스 사이에 상관관계가 모두 0.8

보다 작아 다중 공선성가 의심되지 않았다. 또한 연구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파악한 결과 공차한계값이 0.492 이

상이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은 

1.017~2.035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야기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와 같다. 일

반적 특성, 자아존중감과 외모 스트레스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3개의 모델을 구축하여 살펴보았다. 일반적 특

성에 포함된 변수는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만을 

포함하였다. Model I에서는 독립변수로 일반적 특성의 항목

들을 포함하였고, Model II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을, Model III에서는 Model II의 독립변수 항목들과 외모 스

트레스를 포함하였다. 

우선, Model I에서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학년, 성격, 학업성적, 성형횟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1학년과 비교하여 3학년에서(β=.101, p=.037),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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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Job-seeking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Self-esteem, and Appearance Stress

Variables Categories
Job-seeking stress

M±SD t or F or r p

Age -.01 .762

Gender Male
Female

1.88±0.40
1.94±0.36

-1.49 .136

School system 3-years
4-years

1.99±0.40
1.89±0.35

2.76 .006

Grade 1st
2nd
3rd
4th

1.93±0.34
1.89±0.38
2.01±0.37
1.90±0.35

2.51 .058

Family economic status ＜1.5 million won 
1.5 to 3 million won 
＞3 million won 

1.98±0.38
1.93±0.35
1.91±0.38

3.40 .005

Residential types Home
Rented room
Dorm
Others

1.90±0.35
1.93±0.38
1.95±0.37
1.89±0.37

0.43 .733

Height -.50 .283

Weight -.03 .565

BMI Normal 
Overweight 
Obesity

1.92±0.37
1.95±0.37
1.95±0.33

0.15 .864

Characteristic Introverted
Extroverted

1.96±0.36
1.89±0.38

1.99 .047

Academic achievement High
Middle
Low

1.81±0.33
1.92±0.35
2.04±0.43

6.54 .002

Current weight control Yes
No

1.98±0.38
1.92±0.36

2.23 .026

Cosmetic surgery times .11 .022

Self-esteem -.47 ＜.001

Appearance stress .40 ＜.001

형횟수가 많을수록(β=.089, p=.021) 취업 스트레스가 유의하

게 높았으며, 내향적인 성적과 비교하여 외향적인 성격에서(β= 

-.068, p=.047), 성적이 낮은 그룹보다 중간이거나 높은 그룹

에서(β=-.109, p=.018; β=-.225, p<.001) 취업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예측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고(F=3.485. p<.001), 설명력(Adj. R2)은 .056으로 취업 

스트레스 중 5.6%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Model II에서 취업 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년, 학업성적과 자아존중감

으로 나타났다. Model I과 마찬가지로 1학년에 비해 3학년이

(β=.161, p<.001) 취업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성

적이 낮은 그룹보다 높은 그룹에서(β=-.125, p=.030) 유의하

게 취업 스트레스가 낮았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β=-.301, p<.001) 나타났

다. Model Ⅱ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3.548. 

p<.001), 설명력(Adj. R2)는 0.247로 취업 스트레스 중 

24.7%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적 특

성을 제외한 자아존중감은 취업 스트레스의 19.1%를 설명하

는 것으로 보인다.

Model III에서는 독립변수로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과 

외모 스트레스를 포함하였다. 이중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odel II와 마찬가지로 학년, 학업성적,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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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Variable
School 
system

Grade
Family 

economic 
status

Academic 
achievement

Characteristic
Current 
weight 
control

Cosmetic 
surgery 
times

Self-
esteem

Appearance 
stress

Grade .098
.035**

1

Family economic 
status

.020

.683**
 -.058
 .227**

1

Academic 
achievement

-.101
.030**

 -.122
 .009**

-.031
.522**

1

Characteristic .045
.331**

 -.010
 .835**

.127

.008**
.016
.740**

1

Current weight 
control

.078

.093**
 .068
 .142**

-.073
.129**

-.042
.367**

-.117
.012**

1

Cosmetic surgery 
times

-.075
.107**

 .028
 .546**

.125

.009**
.045
.331**

.093

.045**
-.110
.018**

1

Self-esteem .109
.019**

 -.169
＜.001**

.029

.552**
-.221
＜.001**

.215
＜.001**

.044

.348**
-.088
.059*

1

Appearance 
stress

-.053
.254**

 -.089
 .055**

.032

.507**
.133
.004**

-.160
.001**

-.109
.019**

.118

.011*
-.618
＜.001*

1

Job-seeking 
stress

-.132
.005**

 .054
 .248**

-.054
.263**

.156

.001**
-.089
.056**

-.094
.045**

.107

.022*
-.472
＜.001*

 .403
＜.001*

*p from Pearson correlation; **p from Spearman correlation.

존중감이 유의하였으며, 또한 외모 스트레스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에 비해 3학년이(β=.163, p<.001) 취업 스

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성적이 낮은 그룹보다 높은 그

룹에서(β=-.121, p=.032) 유의하게 취업 스트레스가 낮았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β=-.224, p<.001) 나타났다. 또한 외모 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취업 스트레스도 높아지는 것으로(β=.099, p<.001) 나

타났다. Model III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13.925. p<.001), 설명력(Adj. R2)은 .268로 취업 스트레스 

중 26.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적 특

성과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외모 스트레스는 취업 스트레스의 

2.1%를 설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외모 스트레

스와 취업 스트레스 인지 정도를 파악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외모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포함한 상태에서 취

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외모 스트레스 점수는 5점 만점

에 평균 2.3±0.7점, 취업 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1.9±0.4점

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일반 여대생의 외모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2.45±0.74점(Chang & Sohn, 2014), 

평균 2.44~2.60점(Jun & Lee, 2014)으로 본 연구의 간호대학

생의 외모 스트레스 점수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치였다. 

또한 같은 도구로 측정한 보건계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는 

평균 2.01점, 비보건계열 대학생은 2.13점(Ryu, 2011), 일반 

대학생 졸업반에서 1.9점(Park & Park, 2005), 일반 대학생

에서 2.43점(Shin & Cho, 2013)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에 포

함된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점수는 일반 대학생에 비해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공

이나 직종에 따라 취업률이 다르며, 또한 외모가 취업에 미치

는 영향이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 스트레스 인지가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외

모 스트레스 인지가 취업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관해 조사한 연구를 찾기 어려우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

렵다. 다만 외모와 관련된 유사한 변수를 이용하여 조사할 결

과에 따르면, 치위생학과 재학생에서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

으면 취업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았다는 결과(Kim & Kim, 

2014)와는 유사한 결과이며, 일반 여대생에서 면접 시 외모의 



Vol. 24 No. 2, 2015 129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Stress

Variables Categories
Model I (Adj. R2=.056) Model II (Adj. R2=.247) Model III (Adj. R2=.268)

β SE  t    p β SE  t    p β SE  t   p

School 
system

3-years
4-years

-.061 .037 -1.638 .102 -.039 .033 -1.176 .240 -.041 .033 -1.243 .215

Grade 1st
2nd
3rd
4th

-.003
.101
.039

.042

.048

.066

-0.063
2.096
0.588

.950

.037

.557

.039

.161

.110

.038

.043

.059

1.032
3.724
1.848

.303
＜.001

.065

.026

.163

.108

.038

.043

.059

0.681
3.826
1.853

.496
＜.001

.065

Family 
economic 
status

＜150 
150~300
＞300

-.045
-.059

.049

.047
-0.922
-1.238

.357

.216
-.036
-.038

.044

.042
-0.830
-0.891

.407

.373
-.049
-.049

.043

.042
-1.128
-1.161

.260

.246

Characteristic Introverted
Extroverted

-.068 .034 -1.995 .047 .003 .031 0.084 .933 .008 .031 0.255 .799

Academic 
achievement

High
Middle
Low

-.225
-.109

.063

.046
-3.558
-2.374

＜.001
.018

-.125
-.042

.057

.041
-2.179
-1.007

.030

.314
-.121
-.038

.056

.041
-2.150
-0.932

.032

.352

Current weight 
control

No
Yes

.003 .002 1.537 .125 .003 .002 1.588 .113 .003 .002 1.428 .154

Cosmetic surgery times .089 .038 2.312 .021 .047 .034 1.369 .172 .037 .034 1.096 .274

Self-esteem -.301 .028 -10.702 ＜.001 -.224 .035 -6.497＜.001

Appearance stress .099 .027 3.715＜.001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 취업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

다는 결과(Cho et al., 2013)와도 비슷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모 스트레스 인지가 취업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설

명력은 2.1%에 불과하였으며, 오히려 자아존중감의 취업 스

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이 24.7%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외모 스트레스보다 더 크

고, 모든 독립변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존중감은 취업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관련 연구(Park, Bae, & Jeong, 2002)에 의

해 지지 될 수 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취업 스트레스를 극

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며,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며, 또한 정서적인 안정을 마련해주어 취업준

비를 원활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의 

향상은 취업 스트레스 극복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중재방법으

로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제

언하였는데(Choi, 2013; Choi & Lee, 2013; Shin, 2012; Shin 

& Cho, 2013), 이는 간호대학생에서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보는지에 관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총체적 평가로써(Rosen-

berg, 1965),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삶의 질과도 관련성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원만

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가지며 스트레

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Yu, 2009). 이런 점에

서 자아존중감은 취업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Shin, 2012),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

는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일반적 특성별로 취업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을 때, 학제, 가정경제수준, 성격, 학업성적, 현재 체

중조절 여부, 성형횟수가 유의하였으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

중감, 외모 스트레스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 특성 중 간

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과 학

업성적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1학년과 비교하여 3학년에

서 취업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1학년과 4학년의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의 선행연구에서는 4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Byen et al., 2014; Shin & Cho, 2013), 본 연구에서는 3학

년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

가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의 기간이 11~12월로 간호대학생 4

학년의 경우 이미 취업이 거의 완료된 시점이어서 4학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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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가장 고학년인 3학년에서 취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성적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취업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

데, 이는 선행연구(Shin, 201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외모의 객관적 지표라고 할 수 있

는 BMI에 따른 비만의 정도가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며, 이는 Hwang (2012)의 결과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즉, 외모의 객관적 지표보다는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외모 스트레스가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는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취업 스트레스가 유발이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취업을 준

비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 프로그램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자존감

이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있다

는 점을 고려하면(VanBroven & Espelage, 2006), 자존감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재 프로그램의 적용이 외모 스트레스

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외모 스트레

스 인지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이며, 

연구결과, 외모 스트레스의 인지가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외모를 중요시하는 하는 사회적 분위

기 속에서 좋은 외모는 개인의 다른 특징까지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 후광효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Brewis, Hruschka, 

& Wutich, 2011),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외모가 기

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즉, 외모 스트레스를 인지하

게 되면 취업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의미

이다. 이러한 취업 스트레스를 대학 생활 중 겪게 되면, 신체

적, 심리적 평형상태에 균형이 파괴되고, 이는 개인의 건강과

도 연결이 되므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Lin, Probst, & 

Hsu, 2010). 따라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 감

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해서는 외모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줄여주기는 어렵지

만, 자아존중감이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았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적용하면 취업 스트레스의 일정부분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

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간호대학생들에게 취

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중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적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중재를 적용할 때, 고학년과 학업성적

이 낮은 그룹은 취업 스트레스를 인지하는데 있어 고위험 군

이므로 이들을 우선적으로 중재 대상에 고려해 넣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3년제와 4년제 간호대학 2개씩을 편의 

추출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간호대학 학생

들로 확대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며, 단면연구이므로 원인과 

결과를 확정짓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하였

듯이 4년제 간호학과 학생들을 포함하여 취업 스트레스를 조

사한 첫 번째 연구이므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2개의 3년제 간호과와 2개의 4년

제 간호학과 학생 463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

과, 간호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는 일반 대학생들과 비교하

여 약간 낮거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간호대학

생의 외모 스트레스 인지는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그 설명력은 크지 않았으며 오

히려 자아존중감이 취업 스트레스에 더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외모 스트레스

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을 때, 일반적 특성 중에는 학년과 

성적이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감소를 목

표로 하는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

해서는 자아존중감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특

히 고학년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취업 스트레스에 취약한 

군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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